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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감염병 등 비상상황 대비해 저온안치실 57구 추가 확충
- 457구 규모로 확대, 코로나19 등 재난사망자의 급속한 증가 대비 위해 -

- 인천가족공원 저온안치실 3개소, 장례식장 안치냉장고 15대 확충 -

인천시가 감염병을 비롯한 국가재난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망자 

안치공간을 대폭 확충한다.

 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은 사망자 저온안치실을 현재 400구에서 57구 

늘어난 457구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. 인천가족공원 내 승화원 

저온안치실이 3개소, 총 42구가 늘어나고, 관내 4개 장례식장에는 15구의 

안치냉장고가 추가 설치된다. 저온안치실은 장례를 마친 시신을 화장을 

위해 임시로 보관하는 시설이다.

지난 3월 환절기 및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의 급속한 증가로 올해 2월 

1일부터 3월 13일 까지 인천시 화장 건수는 2천81건으로, 지난해 같은 

기간 1천668건에 비해 25%가 증가했다. 

이 같은 상황은 전국적으로 나타났다. 화장시설 예약이 조기에 마감

됨은 물론, 화장시설을 구하지 못한 유족들이 4~7일 장으로 장례기간을 

늘리는 사례가 잦아졌다. 그러자 타시도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안치냉장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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밖에 시신을 두는 상황까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사회적 

문제로까지 확산되기도 했다.

이에 따라 인천시는 코로나19 등 전염병을 비롯한 국가재난사망자의 

급속한 증가에 대비해 장사시설 재정비 등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

판단, 그 일환으로 정부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안치공간을 확충하기로 

한 것이다. 

인천시는 인천가족공원 내 저온안치실 확충을 이달 말 마무리하고, 

장례식장의 안치냉장고는 내달 설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.

김충진 인천시 복지국장은 “올해 초 화장시설 부족문제를 겪으며, 

혹시 모를 재난상황에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함을 

느꼈다”며 “이번 저온안치실 확충 뿐 아니라 고령화 시대 및 감염병 

재유행에 대비해 화장시설 재정비 등에도 적극 힘쓰겠다”고 말했다. 

※ 복지국 기자간담회 관련 사진은 

   ‘인천시 인터넷방송’(http://tv.incheon.go.kr/) ‘포토인천’에 게시될 예정입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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